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자동차  

미국 대선 이후: 우려요인은 보호무역 강화 

미국대선 이후 자동차섹터에 대한 우려요인은 보호무역 강화, 보호무역이 발동된다면 

15 년 기준 54.5%의 낮은 현지생산 비중으로 관세 부담 발생. 완성차그룹의 미국 추

가 증설 여부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.  

타이어는 최대수입국인 미국이 최대수출국인 중국에 제재를 시행하느냐에 관심.  

미국에 기진출한 에스엘, 평화정, 한국타이어 등의 업체에 대한 관심 필요 
 

우려요인은 보호무역,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규제 강화 

-자동차 생산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과 FTA 체결. 관세 인하 효과는 이미 현지판매

가격 할인으로 반영 

-보호무역이 발동된다면 15 년 기준 54.5%의 낮은 현지생산 비중으로 관세 부담 

-특히 멕시코 관세 35%를 제창하는 모습. 현대차보다는 16 년 5 월부터 가동된 멕

시코 공장으로 인한 기아차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 

-부품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진다면 멕시코 진출한 기아차와 동반진출업체에 부정적 

-알라바마 혹은 켄터키 지역에 현대차 미국 2 공장(30 만대) 추가 증설 여부가 거론

될 것으로 예상. 미국에 기진출한 에스엘, 평화정공 등의 업체에 대한 관심 필요 

 

주요 업체별 미국 생산비중 

-미국에서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의 현지생산 비중은 15 년 기준 67.5% 수준 

-Ford, 혼다, FCA 는 각각 93.4%, 80.0%, 78.1%로 높은 미국생산비중을 차지하는 

반면, 도요타, 현대/기아는 각각 53.2%, 54.5%로 경쟁사 대비 낮은 생산비중을 기록

-FCA 를 미국업체로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보호무역의 강화 시 미국업

체인 Ford 의 수혜와 도요타, 현대/기아, 닛산은 불리한 상황에 당면 

-다만 산업평균과 유사한 미국업체 GM 의 경우 수혜대상은 아니라는 판단. 

 

완성차 업체들의 CAPA 계획 

-발표된 증설계획을 기준으로 하면, 2019 년까지 미국에 추가증설 예정인 업체는 

BMW(30 →45), 스바루(32 →40) 등 소규모 증설을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 

-대부분의 업체는 미국생산부족분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 생산으로 대응 계획 

-업체별로 멕시코 증설계획은 GM(59 →120), VW(60 →70), BMW(0 →15), 닛산

(87 →115), 도요타(9 →26) 수준 

-보호무역 확대 시 완성차 업체들의 CAPA 계획 역시 대규모 변경될 것으로 예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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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이어- 보호무역 범위 확대는 우려 

-포인트는 최대수입국인 미국이 최대수출국인 중국에 제재를 시행할 것인가라는 점 

-금액기준 타이어 최대수입국인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는 1)현지생산 부족으로 인한 신

규증설가능성, 2)기존 수입물량의 매출처 이전으로 인한 글로벌 수급환경 변화를 야기 

-특히 세이프가드 실행 이후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중국산 비중이 높은 미국의 수

입구조라는 점에 주목, 수입제재 진행 시 중국산 저가타이어의 향방은 글로벌 타이어 

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 

-미국향 수출 비중이 20%를 차지함에 따라 수출물량의 이전은 1)유럽과 멕시코 등의 

주요 시장의 판매가격 교란과 더불어 2)중국내수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 

-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경우 미국공장 신규증설을 진행중임에 따라 미국 내에서

의 고객확보 및 안정적인 판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작용 

<그림> 업체별 미국 현지생산비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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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> 업체별 CAPA 증설 계획 – 미국/멕시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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